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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러시아 소치끄란스나야 쁠랴나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슈퍼 G 알파인스
키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앤드루 와이브레트가 레이스를 마친 직후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
고 있다. 소치 ｜ AP뉴시스

감동은 올림픽의 꽃이다. 올림픽에는 승자
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넘어지
고 또 누군가는 좌절한다. 또 누군가는 좌절
을 극복하고 다시 우뚝 선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 소리는 그리 크
지 않다. 그러나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
는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소리는 천둥소리보
다 더 크다.

부상을 이겨내고 투혼을 발휘하는 스타들
의 활약으로 2014소치동계올림픽이 ‘감동’ 올
림픽이 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대
회전 경기에서 눈길을 끈 선수는 앤드루 와이
브레트(미국)다. 그는 4년 전 올림픽에서 동
메달을 목에 걸어 스타가 됐다. 그러나 올림
픽 이후 그에게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다.

와이브레트는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동메
달 획득 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오른쪽 어
깨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 또 얼마 후엔 왼
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까지 겹쳤다.

부상의 악몽은 계속됐다. 이듬해엔 왼쪽 어
깨 수술을 받았고, 2012년 오른쪽 발목까지
말썽을 부렸다. 온 몸이 부상 병동이나 다름
없었다.

선수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스키
를 벗지 않았다. 불굴의 의지로 재기에 성공
한 와이브레트는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가장 불운한 스키선수에
서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18일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우
리 대표선수들의 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획득해 감동을 줬다.
박승희(화성시청)는 14일 열린 500m 결승

에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다. 경기 중 영국
의 앨리스 크리스티가 아리아나 폰타나와 부
딪혀 넘어지면서 박승희까지 건드렸다. 두 번
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레이스를 펼친
박승희는 동메달로 아쉬움을 달랬다.

안타깝게도 박승희는 당시 넘어지면서 무
릎을 다쳤다. 퉁퉁 부어오른 탓에 1500m 경
기엔 나서지도 못했다.

치료에 전념해온 박승희는 마침내 3000m
계주에서 심석희, 김아랑, 조해리, 공상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얼
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미국의 스노보드 선수인 트레버 제이콥은
남자 크로스 준결승에서 부러진 발목으로 경
기를 완주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첫 번째 점프 뒤 착지하는 순간 발목
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이 순간 발목에 이
상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제이콥은 그 상태로 준결승에 나섰
고 4위로 마치는 투혼을 발휘했다. 제이콥은
이후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고통을 참으며
6∼12위 결정전까지 출전한 끝에 최종 9위에
올랐다. 메달 획득과 상관없었음에도 끝까지
완주한 제이콥에게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일본 남자 스키점프 대표 다케우치 다쿠는
병마와 싸운 끝에 동메달을 따내는 기적을 만
들었다.

그는 이번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처그
스트라우스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육
아종성 혈관염이 장기에 침투해 면역 체계를
뒤흔드는 질병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다케우치는 병원 치료 후 올림
픽 출전을 강행했다. 그는 체중이 빠지는 등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끝까지 투혼을 발휘
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선수들의 부상 투혼…금메달보다 빛난다
불굴의 의지, 감동의 소치

와이브레트, 4년간 4번 수술 딛고 은메달
박승희도 퉁퉁 부은 무릎으로 금빛 질주
발목골절 제이콥·혈관염 다케우치 ‘감동’

시베리아 지역의
겨울수영 동호회원들
이 동계올림픽 개막
을 축하하기 위해 2주
일간의 마라톤 끝에
러시아를 횡단한 사
연이 화제다.

18일 러시아 이타
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주 옴스크 지역의 겨울수영 동호회원 20명
은 자국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막을 축하하고, ‘따
뜻한’ 흑해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수영복 차림으로 장거리
원정에 나섰다. 옴스크에서 소치까지 거리는 약 3700km.
1월22일 옴스크를 출발한 이들은 서너명씩 그룹을 지어
하루 15∼17km씩 이어달렸다. 무려 2주일 동안 달려 소
치에 도착하기까지 이들은 해가 지면 학교 체육관이나 강
당에서 잠을 잤다. 이번 원정길에 참가한 니콜라이 글루
시코프(60) 씨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에 다시 찬바람을 맞으며 뛰는 게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애초 3700km에 이르는 전 코스를 수영팬티와
모자만 쓰고 달리려 했지만, 일부 고지대에서는 섭씨 영
하 35∼37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에 하의를 입고 달
리기도 했다. 오렌부르크 근처에서는 맹렬한 강풍을 만났
고, 로스토프에서는 폭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
도 동호회 규칙에 따라 상의는 입지 않았다고 한다.

‘산 넘고 물 건너’ 개막식 전날인 6일 소치에 도착한 이
들은 나흘간 흑해에서 수영도 하고, 몇몇 경기를 관전하
는 등 올림픽을 즐긴 뒤 옴스크로 돌아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팬티바람’으로소치까지…
시베리아지역겨울수영동호회원들화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을 축하하
기 위해 옴스크에서 소치까지 3700km
를 횡단한 시베리아의 겨울수영 동호회
원들. 사진출처｜이타르타스통신 홈페이지 캡처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러시아 소치가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공연
으로 유명해진 여성 5인조 펑크 록그룹 푸시
라이엇의 멤버 2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미국 LA타임즈
등은 19일 (한국시간) 푸시 라이엇의 멤버 나
데즈나 톨로콘니코바와 마리아 알료히나가

소치 경찰에 체포된 후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머물던 호텔에서 절도 사
건이 일어난 뒤 경찰에 연행됐다.

체포 당시 톨로콘니코바는 SNS에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소치 시내를
걷고 있었을 뿐”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소치에 왔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일
부 목격자들은 “푸틴을 조롱하는 내용의 뮤직
비디오를 촬영하다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푸틴 입장에서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로 러시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자

신을 곤란하게 하는 푸시 라이엇이 달갑지만
은 않다. 그룹명부터 심상치 않은 푸시 라이
엇은 2012년 대선이 한창이던 2월 스키 마스

크를 쓰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인근 러시아
정교회 구세주성당 제단에서 ‘성모여, 푸틴을
쫓아내소서’라는 노래를 불러 파문을 일으켰
다. 공연을 시작한 지 1분도 안돼 제지당했지
만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논
란이 됐고, 이들은 종교 증오 조장 및 난동 혐
의로 기소됐다.

선고 전날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와
마돈나는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
쳤지만 멤버 다섯 명 중 세 명이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2명이 지난해 12월 만기 출
소한 톨로콘니코바와 알료히나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트위터@bsm0007

‘푸틴반대’ 여성록그룹, 체포됐다금방풀려나

러시아, 올림픽 축제 분위기 망칠까 곤혹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비하하는 공연으로 유명해진
여성 록밴드 푸시 라이엇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풀
려나고 있다. 사진출처｜영국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느낌 아니까.’ 노르웨이 컬링 남자대표팀이 소치올림픽에서 ‘패셔
니스타’로 화제를 모았다. 밴쿠버올림픽 은메달 못지않게 화려한
유니폼으로 인기를 끌며 페이스북에서 55만 명의 지지를 받은 노
르웨이대표팀.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치러진 9개국과 경기를 대비
해 디자인이 다른 9벌의 유니폼을 제작했다. 노르웨이 국기를 형
상화한 것부터 눈꽃과 꽃장식이 박힌 다양한 의상이 시선을 끌었
다. 예선에서 5승4패를 기록한 노르웨이는 공동 4위에 오른 영국
과 18일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가졌지만 패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
했다. 소치 ｜ AP뉴시스


